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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Cruise Highlight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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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즈 여행 경험자의 85% 재 탑승 의사 / 코로나19 이전 보다 6% 상승



Source: CLIA One Resource 2022 Passenger Data

2028년 까지, 크루즈 수용력 19% 증가, 총 746K 침상 



UNWTO 예측 일반 국제관광객 증가세 보다 크루즈 관광객의 증가세가 더 빠르게 회복 

2019년 대비 106% vs 80~95%(UNWTO)



관광산업 중 크루즈 관광은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분야임



지속가능한 크루즈산업을 위한 신기술, 인프라, 디지털 운항시스템 / 탈 탄소



크루즈회사들은 지속가능한 청정연료 와 추진 시스템의 개발 집중하고 있고
2023~2028 신규 취항 크루즈의 60%가 LNG를 주 연료로 사용.

새로운 지속가능한 연료가 충분히 보급단계에 이르면 이를 사용할 것임



육상전력을 사용하면 배기가스 99%, 온실가스 20%, 황산화물 99%,
그을음 입자 98%, 질소산화물 산화물 85% 감소됨

현 시점에서 크루즈선의 30%, 용량대비 40%가 육상전력 사용 가능함. 
30%가  추가로 개조 예정임 / 전세계적으로 29개 항만 완비. (인천항)

2025년 까지 20개 항만이 추가될 예정임.



Managed Tourism/ 물 재활용(90%) /그 지방의 식재료/ 지속가능 관광실천



청정연료개발, 물 90% 재활용, 평균 선령 14.1년, 28년 까지 신규취항
하는 38척 Cruise LNG 주연료, 쓰레기 재활용, 육상전력 사용, 배 표면 

코팅 연료 10% 절감, 생물권 보호 / 디지털 운항 시스템 적용



Shanghai Port 년간 이용객 3,258,900 명



탑승객 평균 연령 46.5세 / X세대 + 밀레니얼 세대 



승객 24명 당 1명의 Full Time Job 창출 / 7일 코스 기준 방문지에서 인당 평균 $750 소비
크루즈로 방문한 곳을 63%의 승객이 재 방문하였음



경제기여 규모 $1,550억  / 120만 고용 창출 / $500억 임금



2023년 14척 신규 크루즈 취항하여 새로운 일정과 새로운 크루즈 경험 제공

2023년 신규 취항14척 중 Fincantieri가 6척을 건조 



2023년 14척 등 2028년 까지 44척 신규 취항  / 12만 Lower Berth 증가







2019년 3백738만명 에서 2022년 79만1천명 으로 감소



Source: CLIA One Resource 2022 Passenger Data

관광산업 중 크루즈 관광은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분야임

크루즈 탑승객의 평균 나이 39세 초반



Ⅱ. Fincantier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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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년



4 대륙 / 18개 조선소





Wet units, Catering, Glazing, Interior Design



전투함 / 순양함
특수선박 / 잠수함  등



해상구조물 / 석유, 가스 
채굴 /특수선박/ 어선



사후 유지 보수 / 선박 수리, 
개조 / 항해에 관한 모든 전자

장비 및 소프트웨어



8 Ship Yards in Italy



1780년 이래 243년간 7,000척 이상 건조
1933년 역사 최고속도로 대서양 횡단 기록
1959년 국영기업으로 재 탄생



1984년 Fincantieri became an operating company



1990년대 최초의 크루즈선을 건조  불과 34년 전 크루즈 시작
Carnival Group, The Crown Princess



1992년  : 현재 까지 깨지지 않고 있는 무급유,최고속도      
대서양 횡단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The Destriero’ 건조



1993~2001 : 선박 디자인 및 크루즈,해군함정 건조 등 고부가 
선박건조에 집중. 9년간 20척을 크루즈와 18척의 해군 함정, 
16척의 Ferry 건조. 1998 8개의 조선소 보유 및 운영



After 2005 : 세 가지 새로운 사업 영역으로 범위를 다각화  
하여 성장 전략을 강화.

 Mega Yachts : 대형 럭셔리 요트의 설계 및 제작 전문.   
"Fincantieri Yachts" 라인 창설

 Ship Repair and Conversions : 선박 수리 및 개조

 System and Components
해군 및 해양산업 전반에서 고객요구에 부응하는 시스템       
통합 디자인 및  운영 구성요소 턴키 베이스 공급



2006 : Delivery of the first U212A submarine Todaro 
class (연료전지, 디젤, 해저 37km/H, 700m 잠수, 3주 잠항,
총 12주 잠항 능력 승조원 27명



 2008년부터 글로벌 다각화 전략 지속적으로 추진

2008~2013

 2008년 말에 미국의 Manitowoc Marine Group (현 Fincantieri Marine Group)
인수, 미국 방산 시장에 합류

 2009년 ABB와의 합작 투자로 Seastema S.p.A.라는 자동화 회사 설립

 2010년 Etihad Ship Building LLC 설립. 중동의 군용 선박 건조 및 수리 회사

 2011년 서비스에 대한 증가 수요 충족 위해 물류 및 판매 후 지원 운영 부서가 설립

 2012년 메가 요트 사업부 자사 최초의 134미터 메가 요트인 Serene을 인도. 
"World Superyacht Award" 수상

 2013년 고급 해양 및 특수 선박 건설 부문 글로벌 리더인 노르웨이 그룹 Vard 인수



2013

Royal 
Princess 



2014 증권거래소 상장, 민영화/ 턴키방식으로 
 캐빈 설계, 개조 전문회사 ‘Marine Interiors 창립

2023년 상반기 현재, 주식의 
71.32%는 기획재정부 산하 회사인 
Cassa Depositi e Prestiti S.p.A.가 자
회사 CDP Equity S.p.A.를 통해 보유. 
나머지 주식은 다수의 개인 투자자 
(3% 이상 지분을 보유한 투자자는 
단 한 명도 없음)와 자사주(약 0.65%) 
로 분배되어 있음. 
아직도 정부 소유의 회사임.



2015 2개 회사 신설

 Fincantieri SI :  통합 및 혁신적인 시스템 디자인 및 
생산 회사/ Electric, Electronic, Electromechanical 
Industrial Solutions

 Fincantieri (Shanghai) trading Co. Ltd., It’s 
branch in China, to guarantee presence on the 
Chinese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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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위 Fincantieri (243/1780) : 44.8% 181.75억 $ 
 2위 Chantiers d’Atlantique (162/1861): 81억$
 3위 Meyer Weft (228/1795) 52.5억$
 4위 Meyer Turku (286 /1737) 39.25억$ 
 2~4위 3개사 실적 42.5%
 Fincantieri : 44.8%  vs 42.5%
 +2.2% 9억 $

2023 크루즈 신규 발주액 406억 $ / 60척 

기업존속역사(Years) / 창립 년도 

삼성전자 2023년 1분기 매출액 기준 세계 D램 시장 점유율 42.8%



 전문기술 역량

- 선체 설계 및 건조기술

- 해양기술 및 시스템 통합 능력

- 해양 엔지니어링 기술

-연구 및 끊임없는 혁신

Competitiveness of Fincantieri



 최상의 디자인 능력
 시장 주도 능력
 지역화 및 국제화 등 지정학적 문제해결 능력
 친환경 및 무인 운항 기술

 용접 로봇 등 신기술 개발 및 디지털화를 통
한    원가절감 능력           
MR4Weld" (Mobile Robot for Welding)

Competitiveness of Fincantieri



Competitiveness of Fincantieri



243년간 집적된 기술적 노하우
풍부한 경험

디자인 능력( B.C.753 ~ 현재) 
협력업체와의 소통능력

탁월한 정보공유 System과 인식, 태도
지정학적, 지경학적 위치







협력업체 공유 프로그램



What is it?

협력업체 공유 프로그램 설명회장



등록 데스크

러시아 대사관



An innate ability                               
to make all the difference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타고난 능력

Competitiveness of Fincantieri



Consolidated Technological and 
Project Management Capability

모든 분야의 기술 통합  
및 프로젝트 관리능력

Competitiveness of Fincantieri



With over 100 cruise ships built 
between 1990 and today

1990 ~2023 100척이   
넘는 크루즈선 건조 경험

Competitiveness of Fincantieri





19 Different Brands  Served

다양한 크루즈선사의 색다른 
취향을 맞추어 온 풍부한 경험

Competitiveness of Fincantieri







Consilience
통섭 
統攝

Competitiveness of Fincantieri

서로 다른 것을 한데 묶어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만드는 능력



기술적 노하우
풍부한 경험

디자인 능력( B.C.753 ~ 현재) 

협력업체와의 소통능력

정보공유자세

Competitiveness of Fincantieri

아무리 노력해도 따라갈 수 없는 부분

지정학적, 지경학적 위치



프랑스, 독일,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등 인접국가와 
확고한 공조 체제 유지 vs 섬나라도 아닌 한반도 

노르웨이, 불가리아, 베트남, 브라질, 미국



France

Germany

Italy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슬로바키아, 
알바니아,  보스니아 헤르고비치,       

몬테네그로, 마케도니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풍부한 저임금 노동력 



풍부한 상대적으로     
저임금 노동력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슬로바키아, 알바니아,  보스니아      
헤르고비치, 몬테네그로, 마케도

니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버스



기원전 2000년부터 역사적 중심지로서 라틴, 슬라브와 게르만 문화의 영향  

으로 형성, 로마 제국, 비잔티움 제국, 베네치아 공국, 오스만 제국 등의 영향

1382년부터 1918년까지 합스부르크왕가 영향력 아래 있었고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시대에는 비엔나, 부다페스트, 프라하 다음으로 큰 4대도시.

18세기 후반 이후에는 중동과 극동을 중부유럽과 연결하는 중요한 지리적인 

입지를 갖게 되었고, 19세기 말에는 문학과 음악의 중심



나폴레옹 시대에는 1809년부터 1814년까지 프랑스에 점령되어 일리리아     

지방의 일부로 편입

1943년~1945년까지는 독일에 점령당하기도 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에는 연합군과 유고슬라비아에 의해서 트리에스테 시와 주변 지역까지 분할   

관리되다가 1954년이 되어서야 완전한 이태리의 영토로 되돌려짐



Trieste : 인구 228,000 명(목포시 214,858명) 
면적 :  212.5.km²(통영시 240 km²) (울산 1,062km)



https://www.mywanderlust.pl/contact/





2016













Ⅳ. Co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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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우리나라 조선산업이 지난 한 해 동안 전세계 발주량의 37%인 1,559만 
CGT(453억불)를 수주하고, 2018년도(38%) 이후 최대 수주 점유율을 기록했다고 2023년 1월 5일 밝혔다

출처 : 스마트투데이(https://www.smarttoday.co.kr)



ri

 Fincantieri, Meyer Werft,Chantiers de l'Atlantique
3사가 크루즈 건조시장의 80~90%를 점유.

3개국을 중심으로 크루즈선을 만드는데 필수적인 최상 품질
의 타일, 벽지, 카펫, 조명기구, 식당 및 주방 기구 등 내장재
와 카지노 시설, 극장, 엔터테인먼트 설비 등 각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성과  가격 경쟁력을 갖춘 협력업체의 상생 생태
계가 매우 깊고 두텁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임.



ri

 3사는 설사 자국 내에서 적합한 자재를 조달할 수 없는 물자

가 있더라도 이 · 독 · 프 3국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EU
국가이기 때문에 아무런 장벽 없이 최고 품질의 크루즈      
내장재를 서로 협조 받을 수 있음.

한국은 주변에 크루즈 건조에 도움 받을 수 있는 주변국가   
없음



ri

 크루즈 건조는 Post LNG선에 대비하여 한국의 미래 먹거
리 확보 차원에서  참여해 볼 가치가 분명 있을 것임.

다만 미쓰비씨의 실패 사례와 중국의 성공사례를 철저하게 
분석 및 냉철한 자아점검 과정과 정부의 지속가능한 정책적 
의지와 예산 확보가 필수적임.

현시점에서 한국이 크루즈선을 건조할 수 있다고 하여도   
유수의 크루즈 선사들이 과연 구매해줄 것인가는 의문임.



ri

 크루즈 선사는  신규 크루즈를 발주할 때 마다 매번 새로운     
컨셉과 관광객을 흡인할 수 있는 신선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넘쳐나는 , 이제까지는 없던 새로운 시설 추가를 원하고 있음.

차량으로 치자면  Ferrari, Lamborghini, Maserati, Alfa
Romeo급 이라 할 수 있을 것임.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아무
리 양보하여도 최소한 벤츠 S class 상위 기종인데 그들에게 
우리도 Sonata급을 만들 수 있으니 구매해달라고 하는 것과  
그리 다르지 않을 것임



ri

 우리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고부가 LNG선 등은 화물을 
나르는데 충실하면 되지만 크루즈 선은 철저하게 알파에서    
오메가 까지 승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발상의 시작 부터

가 전혀 다른 분야임.

 제네시스, 벤츠, BMW, 렉서스 사이에서 선택에 대한 고민.

제네시스가 현재의 시장 위치에 도달하기까지는 1946년   
현대자동차공업사를 거쳐서 1967년 현대자동차로 바뀌고 
1975년 12월에 포니 생산 이래 48년 소요됨. (77년)



ri

  창업자의 불굴의 의지로 반세기 동안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

와 여러 번의 경기 침체와 누적되는 적자에도 불구하고 인력

개발과 R&D 투자에 중단없이 지속적인 투자를 이어왔기에 
가능하였음. (ㅍㅃㄱ, HHI)



ri

간과해서는 안되는 부분은 현대나 기아 공장만으로는 자동

차를 생산할 수 없다는 것임.

2022년 말 기준, 대기업 301개사, 중소기업 428개의 1차    
협력업체와 8,000개 이상의 2차, 3차 협력업체가 그물망처럼 
연결되어 고품질의 부품을 적기에 납품해주는 자동차 생산

생태계의 조력이 있었기에 가능하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임. (7,000 + suppliers in Italy alone) + FRC + GRM



ri

한국의 LNG선 독주를 저지하려는 움직임과 도전이 이미  
시작되었음.

 LNG 건조 부문 다음의 먹거리를 대비하기 위해서 새로운 
먹거리 창출이 필요한 시점임. 결정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기술 격차는 무서운 속도로 벌어지게 될 것.

핀칸테리아가 외국 경쟁자로 지목한 4개 조선소 중 하나로 
지목했을 정도까지 발전하였으나 크루즈 분야는 제외하고?



1996년 크루즈선 최초로 10만 톤을 넘어가는 Destiny가    
취항하였고, 2006년 16만 톤급의‘Freedom of the Seas,

2010년에는 226,838톤인 Oasis of the Seas, 2022년에는 
Wonder of the Seas가 236,857톤 크기로 취항하면서 세계 
최대 규모 크루즈로 이름을 날렸으나  몇 달 후인 2024년 1월 
취항하는 250,800톤 Icon of the Seas에게 불과 2년 만에  
왕좌를 양보하게 되었음





ri

For whosoever commands the sea com-
mands the trade; whosoever  commands 
the trade of the world commands the 
riches of the world, and consequently the 
world itself,”

- Sir Walter Raleigh in 1829. 



ri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무역을 지배하고, 세계의 무역을 지배
하는 자가 세계의 부를 지배하며, 마침내 세계 그 자체를    
지배한다” 영국의 탐험가 월터 롤리 경 (1552~1618).

한국은 3면에 바다가 있어 2021년에는 수출·무역액기준   
세계 8위에 오름.  

 한국은 2022년 세계 LNG 운반선 발주량의 70% 수주 /     
친환경 선박 발주량의 50% 수주
https://www.kita.net/board/totalTradeNews/totalTradeNewsDetail.do?no=72517&siteId=1%logGb=



ri

Q1) 248년의 역사를 가진 핀칸테리아의 크루즈 디자인 능력

과 생산성, 다양성, 개방성, 혁신성 등 경쟁력과 맞서기 위해

서 한국의 조선업계는 한국의 자동차 산업이 했던 것처럼   
반세기 동안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와 여러 번의 경기 침체에

도 불구하고 중단없이, 꾸준하게 인력개발과 R & D 투자와 
크루즈관련 종합적인 기술 개발에 몰입할 준비가 되어 있는

가? (인수 합병도 가능)



ri

Q2) 한국 크루즈 조선소에 고품질 내장재를 생산 납품할    
있도록 7천 개~ 1만개  1차, 2차, 3차 협력업체를 육성하여 
그들을 그물망처럼 연결시키는 크루즈선 건조 생태계를     
만들 중장기 계획을 추진할 각오와 능력이 준비 되어있는가?



조선산업 인력 2014년 20만 명→2022년 9만5000명

2023년03월07일

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대형 조선사는      
불황에도 필수 인력을 대부분 유지.

 오랜 불황에 사내 협력사들은 인력들이 다른 업계로 유출.

   JY사  1500명 필수 인력 현재 1,000명 정도. ”지금도 외국
인이 거의 70%인데 더 필요하다. 지금 작년 일도 다 끝내지 
못했다“



A recent study by McKinsey found that
the average life-span of companies listed
in Standard & Poor’s 500 was 61 years in
1958. Today, it is less than 18 years.
McKinsey believes that, in 2027, 75% of
the companies currently quoted on the
S&P 500 will have disappeared.



ri

“일을 하려는 자는 길을 찾고 포기하려는 자는 핑계를 찾는다”  

길을 찾을 것인가 아니면 핑계를 찾을 것인가?

향후 먹거리 개발을 위하여 조선업계와 정책입안자를 포함

하여 우리 모두에게 던져진 풀어야 할 숙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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